
사람의 인연이란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서 

다시 만날 보장이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경솔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건 아닌지 

요? 

옷깃이라도 스치고 눈이라도 마주치며 

지나는 사람들에게 좀더 좋은 인상을 주면서 

좀더 짙은 애정을 느끼며 살아가야 함에도 

우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유독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된단 말입니까. 

그 숱한 사람들과 

그 숱한 세월 속에서 나와 만났다는 것은 

설사 그것이 아무리 짧은 만남이었다 치더라도 

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린 어느 만남이라고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기억으로써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잊을 수 없는 사람 으로서 ' ' 

남의 가슴에 꼭꼭 간직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린 모두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사 순 기 도 

사랑의 창조주여 들어주소서 
사순절 재의시기 돌아왔기에 
우리맘 눈물흘려 기도하오니 
애절한 우리기도 들어주소서 

샅샅이 우리마음 살피시는주 
마음의 나약함을 익히아시니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들에게 
사죄함 크신은총 내려주소서 

저지른 죄악들이 많고크오나 
신뢰로 비옵나니 용서하소서 
영원히 주님이름 찬미하리니 
나약한 우리마음 고쳐주소서 

제계를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육신욕망 눌러이기고 
죄악에 빠지는일 아예없도록 
마음도 절제토록 도와주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시기에 
통회의 행위로써 속죄를하고 
부활을 갈망하며 준비한후에 
마땅한 큰기쁨을 얻게하소서 

복되고 복되옵신 삼위일체여 
유일한 주님이여 굽어보시어 
정성껏 바치옵는 우리재계가 

풍성한 열매맺게 도와주소서 아멘 .



견진성사 신청 ◉ 
월 일 본당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아직 견진을 3 9 .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월 구역모임 안내 2 ◉ 
구역 일 토 소피아 자매집 1 : 23 ( ) 6pm ▶ 

구역 일 토 박용대 형제집 3 : 23 ( ) 5pm ▶ 

구역 일 금 이상재 형제집 4 : 22 ( ) 6pm ▶ 

구역 일 토 김현태 형제집 5 : 23 ( ) 6pm ▶ 

구역 일 토 박영진 형제집 6 : 23 ( ) 7pm ▶ 

◉ 사순 시기 동안 매주일 시에 십자가의 길이 4 
각 구역별로 한번 씩 돌아가며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구역입니다 3 . 

바뇌기도회 모임 ◉ 
▶일시 월 수 오후 시 분 : 2 20( ) 7 30 

▶장소 김근효 가롤로 형제집 : ( ) 

매일 미사책 추가 접수 ◉ 
신청 ;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주년이  12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 
길 을 바치겠습니다 '   . 

친선볼링클럽 안내 ◉ 
기간 월 일 년 월말 까지 : 12 3 ~2008 3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시 분  : 6 30 ▶ 

장소 전년과 동일  : Brunswick Bowling Centre ( ) ▶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 

------------------------------------------------- 

주간 전례 

월 일 화 저녁 시 사순 제 주간 화요일 2 19 ( ) 8 , 2 ▶ 

월 일 목 낮 시 사순 제 주간 목요일 2 21 ( ) 12 , 2 ▶ 

월 일 목 저녁 시 사순 제 주간 목요일 2 21 ( ) 8 , 2 ▶ 

월 일 금 저녁 시 성베드로사도좌축일 2 22 ( ) 8 , ▶ 

견진교리 및 신자 재교육 

월 일 목 저녁 시 이금재 신부님 성령 3 6 ( ) 8 ( ) 

월 일 금 저녁 시 전 레오나르도 수녀님 3 7 ( ) 8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변화 ( )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 

기간 년 월 목 월 일 목 : 2008 5 22( )-6 5 ( ) 

순례비용 추가경비없음 : $3,600( ) 

신청마감 년 월 일 : 2008 2 24 

신청 총무부장 선착순 명 : ( 20 ) 

사람이 그리워지는 아침 

그리운 이들이 더욱 보고 싶어 

저 바람처럼 떠나고 싶어지는 아침입니다 

늘 흔들리며 견디는 세상살이가 힘들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 있음일까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리움이 

밀려오는 아침이면 자꾸만 등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의를 위해 고민해본 지 오래입니다 

사랑을 나눠본 지는 더욱 오래입니다 

친구를 만나 그리움을 덜어본 지도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운 이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이제 주소도 전화번호도 오래된 

주소록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지는 아침마다 다시 만나고 싶은 

가슴이 살아갈수록 자꾸만 깊어지기만 합니다. 

◎ 

◎ 

독 서 

월 일 2 17 김호철 김창숙 

월 일 2 24 신상우 신계연 

월 일 3 2 오세종 오미영 

봉 헌 

월 일 2 17 장명길 장용경 

월 일 2 24 김호철 김창숙 

월 일 3 2 신상우 신계연 

복 사 

월 일 2 17 경은 지헌 

월 일 2 24 하림 현재 

월 일 3 2 지홍 규환


